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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물과 물1)

유 병 호2)

국립환경과학원 생태복원과

머리말 

물은 지구표면의 약 72%를 덮여 있으며,

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70~90%가 물

로 구성되어 있다. 그러나 물은 지구표면에

시간적 공간적으로 균등히 분포하지 않는다.

산소 1분자와 수소 2분자로 구성된 단순한

화합물질인 물은 다른 화합물질과 달리 액

체, 기체, 고체 형태로 존재하면서 생태적으

로 매우 다양하게 작용을 한다. 지표면에서

존재하는 물은 액체상태의 것을 말하며 이

물이 우리 곁에 오기까지 여러 순환과정을

거치는 동안 많은 물질을 녹여 포함하고 있다.

이러한 물은 생물의 생존에 있어서 잠시

라도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다. 즉 물은 지

구상에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다. 인간은

물론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어떠한 작은 미

생물도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. 일찍이

그리스 자연철학의 시조 탈레스는 물은 만

물의 근원이라고 하여 우주의 근원과 자연

의 이치를 물로써 설명하려고 하였으며, 중

국의 관자(管子)는 물이란 만물의 본원이라

고 하였다. 또한 고대 가나안 지방에서 출토

된 토판에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씌어

져 있다. 

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는 태초의 바다 즉

물속에서 출현하였다. 우리 인간도 태어나기

전에는 어머니 자궁 내의 양수 속에서 조직

이 형성되어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

다. 이처럼 생명의 기원과 깊이 관련되어 있

는 물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활동의 중추가

되고 있으며 생명이 약동하는 곳에는 언제

나 물의 활발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

다. 즉 생명체에서 물은 물질대사의 매체가

되며, 순환기능, 동화기능, 배설기능, 체온조

절기능 등을 수행한다. 

또한 물은 육지의 바위와 풍화하여 흙으로

만들면서 산을 깍아 내어 계곡을 메우고 빙

하는 골짜기를 파내어 새 호수를 만들고 강

물의 방향을 바꾸며, 생물들과 함께 헐벗은

육지에 풀과 숲의 옷을 입혔다. 즉 물은 강,

개천 및 호수와 같은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

만들어 많은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

를 창조하며, 야생동물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

서식지를 제공한다. 특히 물가의 수변지역은

물줄기를 따라 에너지와 물질이 지속적으로

이동하고, 매우 많은 동물들이 물과 육지 모

두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태적 다양성과

생물적 생산력이 매우 높으며 육상생태계와

수생태계(水生態系)를 연결시켜 주는 교량역

할과 야생동물이 이동통로를 제공하고 있어

그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. 

1)Wildlife and Water

2)YOO, Byung Ho, Ecological Restoration Division,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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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물의 물질대사

모든 야생동물은 물을 요구하고 그 양은

종에 따라 크게 다르다. 지금까지 밝혀진 야

생동물의 하루 물 요구량을 보면 가축인 소

는 28-38 l, 대형 사슴인 엘크는 19-30 l이고,

육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는 70-90 l

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아. 대개 야생동물

의 물 요구량은 몸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으

로 여겨진다. 조류의 경우는 무리 단위로 산

출한 자료를 보면 메추라기 무리는 7.8 l, 꿩

은 7.6~18.9 l를 필요로 한다.

야생동물이 물을 얻는 방법도 종에 따라

차이가 있다.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주변의

수자원에서 물을 얻지만, 일부 야생동물은

식물의 과실류나 꿀 또는 이슬 등에서 물을

얻기도 한다. 또한 사막과 같은 건조한 지역

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은 신체적 기능을 통

하여 물을 얻기도 하고, 지하 생활(들쥐류),

열을 피하는 그늘 이용(사슴 및 엘크), 형태

학적 적응(잭 토끼와 같이 몸 크기 및 모양)

을 통하여 물 환경에 적응하기도 한다. 

물을 얻기 어려운 사막에 사는 동물들은

다른 방식으로 물을 얻거나 요구량을 최소

화한다. 대형동물인 낙타는 세포가 견고해서

물의 높은 삼투압을 견뎌 낼 수 있어 3일간

물을 마시지 않아도 생존에 별 지장이 없는

데 이는 혹 속의 지방을 분해시켜 필요한 수

분을 보급하기 때문인 것이다. 그래서 물을

마실 기회가 주어지면 많은 물을 마시는데

1회에 보통 57 l 정도이고, 많을 때는 100~

150 l를 마시기도 한다. 

한편 아주 작은 포유동물인 캥거루쥐 역

시 사막에서 물 없이 장기간의 생존이 가능

한데, 그 이유는 몇가지로 볼 수 있다. 우선

캥거루쥐는 모든 포유류 중에서 가장 농축

된 오줌을 만들어 내는 캥거루쥐의 신장

(kidneys)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, 하루에 몇

방울 정도의 소변만을 배설하므로서 매우 적

은 수분을 섭취하여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

다. 또한 캥거루쥐는 콧속 통로에 습기의 손

실을 감소시키는 냉각시스템을 가지고 있어

폐로부터 내쉬는 공기는 코를 통과하면서 냉

각되고, 응축된 수증기는 몸으로 재흡수하는

독특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. 캥거루쥐

의 행동과 생활방식이 생리학적인 특성들을

보완해주고 있다. 캥거루쥐의 야행성 생활은

체온을 낮게 유지하게 하여 수분의 손실을

최소화시키고, 땅속 굴의 높은 습도는 호흡

을 통해 수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해 주

기 때문이다. 이와같이 사막에 사는 대부분

의 야생동물은 신체적으로 물의 요구를 최

소화할 수 있도록 진화하였고, 생활방식도

물을 적게 필요하도록 환경에 적응한 것으

로 여겨진다. 

한편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그들의 생활영

역 내에 마실 물을 찾아야 한다. 먹이와 피

난처가 충분하여도, 물로부터 상당히 먼 거

리에 있는 지역은 야생동물이 서식지로서 이

용하지 않는다. 이러한 지역은 먼 거리를 쉽

표 1. 야생동물 종별 물 요구량

분류군 종명 일일 요구량
이용 공간

(km)

포유류

소 28~38 l -

양 0.95~5.7 l -

Mule deer 2.3 l 1.6~4.8

Pronghorn 3.8~7.6 l 3.2~4.8

엘크 18.9~30 l 1.6~4.8

무스(Moose) 18.9~30 l -

코끼리 70~90 l -

조류

메추라기 7.8 l/어미와 새끼 무리 0.8~1.6

Chukar 7.8 l/어미와 새끼 무리 0.8~1.6

칠면조 5.2 l/무리 1.6~3.2

멧비둘기 7.6~18.9 l/무리 4.8~8.0

꿩 7.6~18.9 l/무리 0.8~1.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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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이동할 능력이 있는 종들만 이용하게 된

다. 따라서 강수량이 적거나 가뭄이 들어 물

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물은 야생동물의 생

존을 제한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을 한다.

그러나 우리나라는 비교적 전국적으로 물

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강수량도 풍부하

여 모든 야생동물이 물질대사에 필요한 물

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물이 야생

동물의 서식을 제한하는 인자는 아니다. 

물과 야생동물 개체군

야생동물 개체군에 대한 물의 영향은 여

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. 많은 동물의 번식

성공은 대개 강우 형태와 직접적 또는 간접

적으로 관련이 있으며, 또한 강우 형태는 일

부 종의 분포에도 영향을 준다. 일부 소형조

류는 번식기에 강수량이 감소하면 새끼의 수

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. 예를들면 그림

1과 같이 미국 아리조나에서 어린 메추라기

의 수는 강수량이 증가하면 가을의 새끼의

수가 증가하였고(Gallizioli, 1965), 남캐롤리

나의 bobwhite는 가뭄으로 암컷 당 새끼 수

가 감소하였으며(Rosene, 1969), 캘리포니아

에서는 강우가 16 cm 이하인 경우 어린 메추

라기의 수가 감소하는(McMillan, 1964) 경향

을 보였다. 이같은 경향은 포유류인 사슴에

서도 나타났는데 그림 2와 같이 텍사스에서

사슴의 밀도는 전년도 강수와 관련이 있었다

(Teer, Thomas, and Walker, 1965). 이같은 이

유는 가뭄으로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

하면 식물로부터 얻는 비타민 A가 부족하여

번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. 

그러나 반대로 미국의 뉴저지에서 수렵 초

반기에 멧토끼의 포획량은 3월과 9월의 강

우량과 관계가 있었는데, 3월과 9월에 강수

량이 많으면 포획량이 줄어들었다(Applegate

and Trout, 1976). 이는 1년에 두 번 번식하

는 멧토끼에 있어 3월의 강수량은 당해년도

첫 번째 새끼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고, 9

월의 강수량은 아성수 멧토끼의 늦여름 번

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. 

오리속에 속하는 몇몇 수렵조류는 번식지

로서 반영구적 습지에 크게 의존한다. 청둥

오리, 고방오리 등 오리류 개체군의 상당수

는 북부 대평원의 초지에 있는 물웅덩이

(pothole)에서 번식을 한다. 물웅덩이는 수렵

오리류 1/2 이상의 개체군에게 번식지를 제

공한다. 그러나 전형적인 초지생태계인 북부

평원이 가뭄으로 물웅덩이를 제공하지 못하

면 조류의 번식지로서 수용능력을 일시적으

로 상실하게 되고, 물새들은 번식 개체군이

감소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만 한다.

우리나라에서는 번식기인 4~5월에 강수량

의 증가는 대부분의 야생동물의 번식에 부

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.

그림 1. 가을철 강우량과 새끼 메추라기 수의 관계

그림 2. 흰꼬리사슴의 밀도와 전년도 강우량의 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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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우가 많으면 조류의 경우 보금자리에 물

이 차고 알의 부화에 필요한 어미의 체온 유

지도 어려워져 부화율이 낮아지고 부화한 새

끼들도 체온 저하로 사망률이 높아지며, 포

유류의 경우도 강우에 의한 체온 저하와 급

격한 기온 변화로 새끼의 질병을 유발하여

사망률을 높이게 되고 이는 전체적인 개체

군의 밀도 감소를 초래한다. 또한 물가에 번

식하는 물새류의 경우 홍수로 보금자리가 떠

내려가 번식의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. 

물과 야생동물의 서식지

물가는 항상 야생동물이 찾아오는 바쁜 장

소이며, 야생동물에 중요한 서식지이다. 왜

냐하면 강, 개천 등이 교차하는 수변지역은

물줄기를 따라 에너지와 물질이 지속적으로

이동하고, 매우 많은 동물들이 물과 육지 모

두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태적 다양성

과 생물적 생산력이 매우 높고, 수변지역은

육상생태계와 하천, 호소 또는 습지 등의 수

생태계(水生態系)를 연결시켜주는 교량역할

을 하기 때문이다. 

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수생식물은 야생동

물의 서식지로서 수변지역의 기능에 주요 역

할을 하고, 물가의 식생은 많은 야생동물에

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한다. 종자, 식물의

눈, 열매와 같은 야생동물의 먹이는 자연적

으로 이루어진 수변지역의 식생에서 다량으

로 발견되며, 식생의 잎, 줄기, 뿌리가 뽑힌

나무는 먹이와 휴식처가 된다. 그래서 이 지

역은 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뿐만 아니

라 고지대에 서식하는 종으로 생각되는 많

은 야생동물도 먹이와 마실 물을 찾아 찾아

온다. 

이러한 장소에는 논병아리류, 오리류, 기

러기류 등 다양한 물새들이 물에서 먹이를

찾고, 물위에서 휴식을 취하며, 물가의 식생

이나 방죽을 따라 보금자리를 만든다. 수달,

너구리, 고라니와 같은 포유동물 역시 물가

에 살거나 물을 먹기 위해서 수변지역을 찾

는다. 포유류 중에는 수달이 담수에서 생활

을 하는 대표적인 종으로 먹이섭식, 이동, 놀

이장소, 피난 등이 모두 물속이며, 내륙하천,

하구언, 바다가 연안 등 모든 물에서 살며,

수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 동물로서 물 환

경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종이다. 고라니는

매우 물과 관련이 있는 종이다. 왜냐하면 학

명 hydropotes inermis에서 hydropotes는 “무

기를 갖지 않은 물 마시는 동물”이란 뜻이

며 영명도 water deer이다. 이와같이 고라니

의 학명이나 영명이 물과 관련된 이름이 붙

은 것은 고라니가 물가에 서식하며 물을 자

주 마시고 수영을 잘 하기 때문으로 여겨진

다. 또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

만 크기가 매우 작은 땃쥐류인 갯첨서는 영

어 이름이 water shrew로서 산간 계곡에 살

면서 작은 수서 무척추동물을 잡아먹고 산

다. 멧돼지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

이 풍부하고 산림이 우거져 전국적으로 분

포하지만, 파키스탄과 같은 건조지역에서는

농사용 수로를 따라 개체군이 분포한다. 그

이유는 멧돼지는 땀샘이 없어 더위에 약해

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물을 이용할 수 있는

지역을 중심으로 서식하기 때문이다.

조류의 경우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백

로류, 논병아리류, 해오라기류, 가마우지류,

잠수성(潛水性) 오리류와 갯벌에서 갑각류를

잡아먹는 도요물떼새류 그리고 하천이나 호

수의 물속의 서식하는 식물의 뿌리를 먹는

고니류 등은 전적으로 물에 의존하여 먹이

를 먹는 종들이다. 그래서 이들 조류들은 물

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. 청

둥오리, 쇠오리, 가창오리 등 부유성(浮游性)

오리와 기러기류 등은 논에서 주로 먹이를

먹지만, 휴식장소로는 수면을 이용하므로 강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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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, 호소 등이 매우 중요한 서식지이다. 예

를들면 '99년부터 '07년까지 전국의 주요 호

수, 하천 및 연안 등의 수생서식지에서 실시

한 겨울철 조류 조사의 결과를 보면 물과 물

가에 서식하는 조류가 최소 174종에서 최대

198종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, 개체수는 95

만 마리에서 160만 마리가 관찰되었다. 대

부분이 부유성 오리와 기러기류이었으며, 이

는 겨울철새와 텃새만 관찰된 기록이므로 여

름철새 및 통과철새까지 포함한다면 물에 의

존하여 서식하는 조류는 크게 증가할 것이

다. 이중에는 흰꼬리수리, 물수리, 저어새, 황

새, 매 등 멸종위기 조류가 다수 포함되어

있어 수생태계 서식지의 중요성이 훨씬 강

조되고 있다. 

자연 식생으로 이루어진 수변지역의 또 다

른 특성은 연결성의 기능이다. 강과 개천의

시스템은 생태적 하부구조의 주요 요인이다.

그래서 강과 개천을 따라 개발되지 않은 토

지는 본질적으로 야생동물의 중요한 거주지

역으로의 역할 이외에도 건강한 야생동물 개

체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야생동물의 이동

을 보장하는 필요불가결한 연결통로이다. 이

와같은 연결통로의 상실은 서식지의 단편화

를 초래하여 야생동물을 감소 더나가 멸종

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. 예를들면

포유류는 번식을 통해 개체군이 증가하면 성

공적인 먹이섭식과 번식을 위한 새로운 영

역으로 분산하게 된다. 분산은 개체군간의

지속적인 유전자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질

병이나 다른 역영향에 대한 야생동물의 저

항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.

포유류가 안전하게 서식지를 이동하도록 하

기 위해서는 개발되지 않고 자연적인 수변

식생이 충분한 폭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.

개발에 의하여 서식지가 섬처럼 고립되면 서

식지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

않지만 수변지역의 생태적 가치가 상당히 상

실된다. 

맺음말

물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

그림 3. '99년~'07년 겨울철에 주요 호수, 하천 및 연안지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종수 및 개체수 

그림 4.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이동통로서 중요한 수변지역

식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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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는 않지만 생명체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

이며, 야생동물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다양

한 관계를 갖는다. 생리적으로 물은 야생동

물의 물질대사를 촉진한다. 물질대사를 위한

야생동물들의 물 요구량은 대개 몸의 크기

와 비례적 관계를 가지며, 물의 이용가능성

에 따라 물의 요구량은 종별로 신체적 및 환

경적으로 적응 가능하도록 진화하였다. 생태

적으로는 야생동물의 개체군은 강수량과 비

례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한다. 즉 강수량은

야생동물의 번식 및 영양 모두에서 긍정적

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, 개체군 증감을

결정하는 하나의 인자이다. 또한 물 및 그

주변의 수변지역은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이

동통로서 매우 중요하다. 자연적이고 훼손되

지 않은 수변지역은 매우 높은 생물다양성

과 건강한 야생동물 개체군을 유지해 준다. 

그러나 개발 등으로 물이 감소하고 오염

되면 야생동물의 생존이 어려워지고 궁극적

으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. 그래서 필요한

경우 야생동물을 위한 물 보급시설을 제공

해 주고 오염을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.

최근 수변지역을 포함한 수생태계 복원 사

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. 야생동물에게

매우 긍정적인 사업임은 분명하나, 인간 위

주가 아닌 진정한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

생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

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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